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북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론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성

화되어 인적 자원의 교류가 의학부문에서도

이루어질 때 한국의 의사들이 북한의학에 대

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북한의

보건의료 및 의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해방직후 소련의 의학교육 및 의약

품 원조를 시작으로 반세기간에 걸쳐 의학교

육 및 연구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때 북한 의

학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의 보건의료 및 의학

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진행

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북한의 보건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보건체계에 관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한편1) 북한의 의학

교육에 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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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옥륜 외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의료보험관리공단 1989 문옥륜 남북한 보건의료체
계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lth care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서울 : 한국과학기
술단체총연합회 1992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대한의학협회지 38(1995): 261 267 문옥륜(2001)

남북통일 후 의료문제와 대처방안: 의료전달체계 대한의사협회지 44 (2001 3): 251 257
2) 박형우·여인석·노재훈 북한의 의학서적 의사학 4 (1995): 175 177 박윤재·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
제도 연구 의사학 7 (1998): 63 98 박형우 북한의 의학서적 목록 연세의사학 1(1997): 35 62 박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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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한 의학용어집이 출간되어 남과 북

의 의학 교류의 기초적인 작업은 진행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는 주로 북한의 연감 등 간략한 공식 정부간행

물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의학계 내부에서

벌어진 학문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차사료의 부족 자료의 신빙성

문제 및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 의학에 관한 역사

적인 연구들이 집적되고 있다 문옥륜은 북한

의 1차 자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보건의료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3) 또한 김근배의

봉한학설 의 부침에 관한 논문은 북한의학을

통해 1950년대와 60년대의 북한사회를 조망한

뛰어난 논문으로 볼 수 있다 4)

본 연구는 일차 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나마 북한 의료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담고 있

는 보건의료잡지 인민보건 을 미국 국회도서

관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하여 그 내

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잡지는 1949 50년 사이 1957

1960 사이에 출간된 것까지만 확보되었으나

해당 시기가 당 중등 보건의료일꾼 인민 의

학자 지식인들이 다층적으로 연관되었던 문

화혁명시기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인

민보건 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벌어진 문

화혁명의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954년

발간된 의과학 전문학술지인 조선의학 이 연

구논문들을 주로 실어서 의학자들 사이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던

반면 인민보건 은 대다수 보건일군들을 대

상으로 위생보건운동 의 주요한 매체로서 활

용되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독자들을 대상

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인민

보건 은 북한 보건의료의 역사나 북한의 의료

를 통해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

료가 될 것이다

2 북한 의사학 관련 일차 사료 조사

과정 및 목록

1) 미국 제2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II)

미국 제2국립문서보관소 (National Archives

II)에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 특히 한국 전쟁

에 관련된 자료 및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

들이 대규모로 소장되어 있다 특히 한국전

쟁 당시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노획하여 미국

으로 가져온 자료들인 소위 노획한 한국 문서

(Captured Korean Documents) 는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많은 자료들

을 수집한 것을 통칭하는 국립문서보관소 외

국노획기록모음(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의 일부분으로서 1925

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 수

집 노획한 2 500여 상자에 달하는 자료를 말

남북통일 후 의료문제와 대처방안: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 인정문제 대한의사협회지 44 (2001 3):
244 250

3)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서울 :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남북한보건의료 총서 3권
4) 김근배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북한 봉한학설 의 부침 한국과학사학회지 21 (1999) :19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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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중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탈취한

자료들은 250여 상자에 이른다 대부분의 자

료들은 1951년 전쟁 중 군함을 통해 미국으로

운반되었고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다 이때

상자에 붙여진 번호는 Shipping Advice(SA로

약칭됨) 2005번부터 시작되어 20046에 이른다

북한서 획득한 이 자료들은 1977년에 대부분

기밀 문서 분류에서 풀려나 공개되었으나

(declassified) 아직도 소량의 자료들은 기밀 문

서로 남아있다 그 동안 커밍스 등의 외국 학

자들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기도 했지

만 자료의 이용도는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의 소장 북한학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

고 있다 이 자료의 색인을 정리한 문서학자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관계된 자료는 그 양이 상

대적으로 매우 적고 희소하고 미국이 이 자료

들을 미국으로 송환해왔기 때문에 귀중한 사

료들이 살아남았으며 북한과 수교가 될 경우

그쪽에서 이 자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기 때

문에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자

고 제안했지만 이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듯하였다 해방이후부터 전쟁초기인 1946년부

터 1951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노획한 이 자료

들은 약 600여개의 다른 장소로부터 획득되었

고 그중 500군데의 소재가 확인되었다 규모

의 방대함 뿐 아니라 자료의 종류의 다양함도

이 자료의 중요한 특성이다 군사기밀 자료에

서부터 신문 잡지 일기 강의록 북한 지역

한 경찰서의 비밀 문서모음 당시 널리 읽혔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의 저서 전쟁 중

유포되었던 정치 교육 선전 용 팜플렛 군인들

의 가족 사진첩을 포함한 개인 소장품 지역

노동당원신청을 위한 이력서와 사상 자술서

등 그야말로 광범위한 자료들이 박스에 차곡

차곡 쌓여 있는데 그 중 가뭄에 콩 나듯 북한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북한 의학

잡지들은 다음과 같은 국립문서보관소(II)의 고

유한 색인 번호에서 찾을 수 있다

SA 2005 1/21 (Box 43): 인민보건 창간호

(1949년 3월)

SA 2008 1/21 (Box 619): 인민보건 1권 2

호(1949년 4월) 4호(8월)

SA 2010 5/49 (Box 907): 인민보건 1권 3

호(1949년 6월)

SA 2005 5/48 (Box 43): 인민보건 2권 4

호(1950넌 4월)

2) 미국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관련된 자료

들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은 3 개의 국회도

서관 건물 중 제퍼슨 홀(Jefferson Hall)의 1층

에 있는 아시아자료실(Asian Reading Room)이

다 이곳에서는 전쟁 이후 출간된 인민보건

과 조선의학 이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에서 출간한 조선과학원 통

보 가 소장되어 있다

인민보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건성

잡지 조선의학사 평양

1957년(권수 표기 없음) 1호(1월) 12호(12월)

총 12권

1958년(권수 표기 없음) 1호(1월) 2호(2월) 4

호(4월) 7호(7월) 9호(9월) 12호(12월) 총 10

호

1959년(권수 표기 없음) 1호(1월) 7호(7월) 9

호(9월) 12호(12월) 총 11권

1960년(권수 표기 없음) 1호(1월) 6호(6월) 8

호(8월) 12호(12월) 총 11권

그 이외에도 베데스다의 국립 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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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있는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은 의

학 및 의학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

었으나 북한관련 의학문헌은 많지 않았다 미

국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를 통해 지금까지 파

악된 인민보건 권수는 전쟁 전 출간된 5권을

포함하여 총 49권이었다

3 한국전쟁 이전의 인민보건 의 내용

및 체계

미국 제2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한

국전쟁 이전의 인민보건 은 전쟁으로 유실되

어 북한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인다

1949년 3월에 창간된 인민보건 은 평양특별

시 대항리 7번지의 인민보건사 발행으로 가

격은 권당 45원이었다 실제로는 1947년 1월

부터 소규모로 보건 일군들의 조직자 선전

자 교양자로 될 정기잡지 5)로서 2년간 출간

되었다가 경험이 쌓임에 따라 1949년 3월 당

의 보건정책과 정부의 보건 시책 그리고 보건

부문에서 이룩된 선진의학기술성과와 보건사

업경험 및 외국의 선진의학기술을 게재 하기

위해 월간 종합잡지로 확대된 것이었다 1949

년 3월 인민보건 창간사에 의하면 인민보

건 은 공화국보건사업을 당당한 전체보건일꾼

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하여 다음 6가지 역할을

담당하려고 보건 종합잡지로 창간되었다 (1)

전체보건일꾼들의 가장 친근한 벗이 될 것이

며 (2) 국가와 민족이 요구하는 바를 보건일

꾼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

한 인도자로서 (3) 민주보건사업을 향상 발전

시키기 위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게

되며 (4) 어떻게 민주보건제도와 민주사업의

우월성을 인민에게 해설침투시킬 것인가를 말

해줄 것이며 (5) 선진의학의 고귀한 경험을 보

건일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주보건사업에

대한 전망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6) 보건일

꾼들의 유기적 관계성과 상호의 경험을 반영

시키는 거울이 될 것이다 6)

창간호는 창간사 부수상 홍명희의 보건

일군들에게 고함 실험과 임상 쏘련의학단

신 간호원 독본 현지보고 문화 보건

관계소식 등의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홍명희

의 보건 일꾼들을 독려하는 글 1948년 보건

사업 총결과에 관한 각도시군 보건기관책임자

회의에서 진술한 보건상의 보고요지인 보건

부문 1948년도 보건사업 총결과 1949년 1950

년 인민경제 이개년 계획실행을 위한 당면과

업 보건상 이병남의 1948년도 보건사업 총

격에 관한 각도시군 보건기관책임자회의 지시

문 등 주로 북한 정부관계자의 보건의료종사

자들에 대한 지시가 총 77페이지 중 앞의 18페

이지를 차지하였다 이어 실험과 임상 란에

장기려박사의 논문 아 에 비위네브스키교수

의 [노보까인불로카트]와 유성방부의 적응증

및 사용법 이 상 중 하로 나뉘어 창간호(1권

1호) 2호 3호에 연재되었다 또한 안진영의

세균의 변이와 면역에 관한 연구 유성희의

제약자원으로써의 마그네싸이트 광석 이 실

려 총 3편의 논문이 실렸다 반면 선진의학

소개 란에 실린 소련 의학자 5명의 논문 쏘

베트의 인민보건 대하여 제4차오개년계획에

대한 쏘베트의학과 기본과업의 일부총결 외

5)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440
6) 창간사 인민보건 194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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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진료소에서의 1700여회의 수혈예에 대한 실

험적 시찰(관찰) 의학사에서 에드워드 쩨너

(그의 종두법 발견 150주년을 기념하여) 궤

양성질환의 병인 과 간호원 독본 란의 그리

쁘 및 그와의 투쟁 쏘련의학단신 란의 성

기결핵의 치료 등 총 7편의 소련학자의 글이

번역되어 실려 있어 소련의 의학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각 논

문의 저자 뿐 아니라 번역자의 이름도 명시되

어 있다는 점이다 현지보고 란의 북조선전

염병연구소를 찾아서 와 문화 란의 입원기

보건관계소식 에서는 북한의 의학연구 및 진

료가 일제시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제1권 제2호 1949년 4월 호는 편집체제가

보다 세분화되었다 사설 로 시작하여 종

설 실험과 임상 선진의학소개 문화란

방문기 간호원 독본 쏘련의학단신 학

문의 진보 보건소식 으로 순서를 꾸몄다

사설 인민경제이개년계획과 보건일꾼들의 임

무 를 권두에 싣고 논문 란에 의무국장 최

창석의 이개년인민경제계획과 의무부문의 당

면과업 위생방역국장 김성중의 이개년인민

경제완수를 위한 방역부문의 당면과업 약무

부 유성희의 이개년인민경제계획과 약무부문

의 당면과업 김병창의 산업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를 실어 총 81페이지 중 20페이지를 북

한 당국의 정책을 주지시키는데 할애하고 있

다 종설 란에는 안진영의 이케치아증에 대

하여 가 실렸고 임상과 실험 란에는 평양의

과대학 현병권의 신경계의 영양적 영향 함

흥광산병원 유창덕의 영양실조에 기인된다고

보는 특이괴저병 이 실려 당시 영양 문제가 중

요했음을 보여준다

전권에 비해 소련 논문에의 의존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진의학소개 에는 대

퇴골경부골절과 그 치료 적극적 창상배농

법 [노보까인 불로끄 ]때의 혈액상 등 소련

학자의 논문이 세 편만 실려 있다 쏘련의학

단신 에는 단면간접촬영법의 진보 띠푸테

리야의 병리와 면역 등 의학 신문 기사를 번역

한 짧은 글이 실렸다 문화란 에는 창작생

활과 보건 (수필) 과 간호원의 노래 (시) 희

곡 외과의크레체트를 보고 등이 실려있다

방문기 란의 의료기구는 우리손으로 (평양

의료기구제작소) 는 의료기구 생산성이 증가하

고 있다는 소식과 무한한 행복(쏘련적십자 병

원) 은 소련의 대 북한 의료지원이 얼마나 고

마운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다 간호원독본

에는 백일해와의 투쟁에 있어서의 소아 간호

원 의학의 진보 악성빈혈의 병인 결핵

에 대한 새왁친 결핵에 대한 새로운 도전

발진티푸스의 화학요법 슬픈 아미드 제는

어떻게 듣는가 등이 실려 있어 당시 전염성 질

환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항생제에 의학 화학요

법이 중요한 신지식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

다 제2호의 말미에는 1949년 6월호인 제1권

제3호의 내용이 근간으로 미리 소개되어 있었

다

1949년 6월호인 제1권 제3호는 권두언

논문 실험과 임상 선진의학소개 문화

란 방문기 기초의학강좌 간호원 독본

새로운 의학지식 의학사 보건소식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권두언 으로는 계절방역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자 와 1949년 제2 4분

기 보건사업 중심과업에 대한 지시문 이 실려

있다 논문 으로 위생방역국장의 하기방역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와 파멸된 남

조선의 보건부문 이 실려있는데 전자가 상세

히 방역 대책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논

설인 반면 후자는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상

황을 비교하는 선전적 목적의 글이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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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임상 란에는 장기려박사의 논문과 구매

요법의 최근의 추세 특히[마하르센] 및 [페니

실린] 요법에 관하여 발진티프스 간이진단액

에 관하여 가 실려 있고 선진의학소개 에는

미추린 학설의 견지에서 본 내과학의 몇가지

과업 고혈압증병인에 있어서의 신경계통의

역할 등 두편의 소련학자의 논문이 실려있다

문화란 에는 영화[삐로꼬르전사]를 보고 와

들꽃(꽁트) 방문기 에는 북조선 위생연구

소를 찾아 및 평양의대 간호부가 쓴 더욱 굳

세게 나가리라 가 실려 있다 기초의학강좌

가 새로 신설되어 난관임신 학생과 보건

(상) 이 실려있고 간호원독본 에는 외래치료

기관에 있어서의 구역 간호원의 역할 이 실려

있다 새로운 의학지식 에는 스트렙마이신은

어떠한 계열의 세균 발육에 필요한 것이다

슬픈 아미드와 훼놀의 공동작용 콜로이드

페니실린 리케치야를 억제하는 안티비오티

카 비타민 T에 관하여 등이 실려 있어 주

로 당시 새로 도입된 항생제에 관한 것이 많음

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제1권 1호에 에드워드 제너

에 대한 의학사 논문이 선진의학소개 란에

실린데 이어 3호에는 의학사 란이 별도로 신

설되어 사회 위생학의 창설자 요한페에테르

프랑크 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제너

나 프랑크 모두 예방의학 또는 사회의학과 연

관된 인물로서 이들에 대한 소개는 북한의 보

건의료가 지향했던 예방의학적 정책과 일치되

는 것이었다 보건소식 란에는 발전하는 북

한의 보건위생소식과 처참한 남반부 의 소식

이 대조적으로 실려있다 말미에는 역시 인민

보건 4호의 내용이 예고되었다

1949년 8월 제1권 제4호는 두 개의 선언서

및 강령을 처음에 싣고 논문 실험과 임상

선진의학소개 방문기 기초의학강좌 새

로운 의학지식 보건관계소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나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 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 은

제주도인민과 전라도남도유격대들에게 대한

탄압과 38선 충돌사건 을 비난하며 통일을

위해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에게 제시하는 선언

및 강령으로서 보건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적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사설로 치료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자 가 실렸고 논문

에 노동보건에 있어서의 보건사업에 관하여

위생 의학 망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가

실험과 임상 란에는 콜레라균에 관한 몇가

지 지견 굴비쯔 광선과 병리학적 방면으로

본 그의 의의 암 연구의 현재와 장래 색소

성건피증의 일례 가 실려서 감염 및 전염성 질

환 이외의 만성 질환에 관한 논문이 처음으로

실렸다 선진의학소개 에서는 비 루스학에

있어서의 [미츄린]의 원칙 일시적 결합의 원

칙 및 생리학에 있어서의 그의 의의 신경계

통의 노보까인부로끄로서와 단독의 치료법

결핵치료에 있어서의 안띠비오띠크 등 소련

학자들의 논문이 4편 실렸다 방문기 에서

는 장하도다 우리의 힘 기초의학강좌 에는

학생과 보건(하) 의학의 진보 에서는 마라

리야 원충의 적혈구외 발생기 등이 실렸다

보건관계소식 에는 역시 발전하는 북반부의

보건위생과 처참한 남반부의 상황을 비교하는

소식이 북반부 남반부 에 실렸다

1950년 4월 제2권 제4호는 1950년 4월 30일

자 발행으로 한국전쟁 2개월 전에 발행된 것이

다 권두언 보건조직 실험과 임상 선

진의학소개 의학사 보건뉴 스 수필

보건관계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호

에 비해 특이한 점은 총 79페이지 중 15페이지

를 할애하여 선진의학소개 란에 민족보위성

군의처 제공으로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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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쏘베트 군인들의 역할 을 싣고 소련의

2차 세계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진의학을 소

개하고 전쟁 중 군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

고 군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

조한 점이다 7) 권두언은 조쏘경제 및 문화협

조에 관한 협정은 공화국보건사업발전의 추진

력으로 되었다 였다 보건조직 란이 신설되

어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1949년도 보건부문

총결과 1950년도 계획실행을 위한 보고요지

및 지시문 과 개인로동보호구에 대한 소고

등이 실렸고 실험과 림상 란에는 아 베 비

쉬네브스키 교수의 국소마취법과 신경양에 관

한 학설 이 실렸으며 보존혈액의 제문제

위십이장궤양 및 그의 내과적 치료 폐결핵

임상에 있어서의 혈액상의 의의 [펠톤 및 윌

리드]백일해 예방문제에 관한 개관 송기장치

를 가진 레스피라톨 등이 실렸다

의학사 란에는 러시아의 소아과학자인 닐

포도르비취 필라또브 에 대한 글이 실렸다

보건뉴 스 에서는 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의 참담한 로동자들의 위생상태: 영국 및 식민

지 편 이 실려 이전 호의 남반부에 대한 문제제

기에서부터 당시 냉전 구도에 있던 자본주의

국가에로 문제제기의 초점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수필 란에는 외과의의 수기(하) 가

실렸고 보건관계규정 에는 보건상 리병남의

이름으로 보건성 규칙 3호로 1950년 3월 20일

공포된 법의 감정원에 관한 규정 이 실렸다

1950년 4월 2권 4호 말미에서 편집부는 인

민보건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의 고귀한 체험과 교훈 등에 관한 것 을

싣기 위해 원고모집을 공고를 내었다 8) 모집

대상이 되는 원고는 (1) 실험과 림상 (2) 연구

론문 (3) 선진의학소개 (4) 보건관계소식 (5) 현

지보고 이며 마감기한은 제한이 없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로 하였으며 게재된 작품

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중단된 출판은 1957년에 가

서야 재개되었다

4 복간된 인민보건 : 1957년도

미국 제2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한국전쟁

이전에 간행된 인민보건 잡지와 미국국회도

서관에 소장된 1950년 후반에 복권되어 간행

된 것은 차이가 있다 한권당 분량은 80쪽 내

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 전쟁 이전

의 것은 한문이 혼용되어 있고 출판 상태도 조

잡한 편인 반면 1957년 복간된 잡지는 한글만

을 사용하고 조판 구성 등 전반적으로 출판의

질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복간된 인민보

건 은 조선의학사 가 발행소이며 인쇄소는

중앙 인쇄 공장 으로 되어있고 값은 65원으

로 올랐다 편집부가 독자들에게 대금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전쟁 전 출간된 인민보건 을

보내 줄 것을 광고하는 것을 보아 전쟁 중 미

국의 노획 또는 유실로 편집부조차 창간호를

포함한 기출간된 권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

음을 알 수 있다

1957년 인민보건 의 복권은 1956년부터 계

획된 5개년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1957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보건부문이 중요성이

천명되었다 당시 발표되어 이후 계속 인용된

7) 민족보위성 군의처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 군인들의 역할 인민보건 1950; 2(4): 38 52
8) 편집부 원고모집 인민보건 1950; 2(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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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인민보건분야에서

는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

지하며 주민들의 리병률을 계속 낮추며 근로

자들의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을 줄이며 인민들

의 건강을 보호증진 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중

요한 과업 이었다 9) 이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는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를 결정하여 전쟁으

로 인한 응급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

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전후복구를 위한 보

건의료사업과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10) 보건부

문 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에 근거하여 복간

된 인민보건 은 전체 보건 일군들을 당과 정

부의 정확한 인민 보건 정책 수행에로 조직 동

원시키며 보건 일군들에게 보건행정 보건 조

직 사업을 비롯한 보건 사업에서의 지도적 방

침들을 제시하며 그의 실천과정에서 얻은 고

귀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나타난 결함을 정

확히 분석함으로써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

사업을 일층 개선 발전시키고저 하였다 11)

전체적으로 보면 복간된 인민보건 의 역할

은 전쟁전의 것과 유사하지만 당 정책을 구체

적으로 관철시킨다는 목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잡지의

세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첫째 한방 의학

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며 우리의 의학 유산에

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을 보급함에 자기의 노

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둘째 광범한 보

건 일군들에게 선진 의학을 보급시키며 셋

째 그들을 과학적 맑스 레닌주의 세계관으

로 무장시킴으로써 인민적 보건 사업에 이바

지 할 것이다 12) 따라서 전쟁전의 인민보건

이 한방이나 민간요법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

지 않은 것에 비해 복간된 이후에는 이들 분야

에 대한 글이 많이 실리게 되었다

복간된 인민보건 은 대중적 성격을 띠며

독자층은 보건행정 치료예방 약무 교육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광범한 보건일군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그러나 실제로 책을 구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불제였다 1957년 1월

인민보건 복간호는 권 말미에 본사에서 발

행하는 인민보건 은 체신성 산하 평양 중앙

출판물 보급 사업소와 각 시 국 체신부 또는

우편국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배포되는

바 구독 예약 대금은 3개월분을 소관 체신기관

창구에 선납하고 구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

으며 만약 3개월분 대금을 선납하지 않은 독

자에 한하여서는 그의 구독이 정지 된다는 점

을 경고하고 있다 14)

복간호부터는 권수의 표시가 없어지고 년도

와 호수만 표기되었다 제1호 1957년 1월은

인민보건 복간에 제하여 로 시작되어 론설

우리나라 위생방역 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

한 과제 제3차 조선 의학회 결론 약품관리

부문 일꾼들이 하여할 과업 등이 실려 있다

리론과 실제 란에는 조선에 류행하는 발진

티푸스의 역학적 특성 및 그와의 투쟁 대책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연 제련소 주변 대기

9) 김일성저작선집 10권: 243

10)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26 530
11) 편집부 인민보건 복간에 제하여 인민보건 1(1957): 2
12) 편집부 인민보건 복간에 제하여 인민보건 1(1957): 2
13) 편집부 인민보건 복간에 제하여 인민보건 1(1957): 2

14) 편집부 독자여러분에게 알림 인민보건 1(195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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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보호에 대하여 천진시 산업 위생 정형

황해남도 일부 해안 지대에 토착하고 있는 속

칭 [습다리](상피병)에 대하여 렌트겐 재해

보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내산 생약 리뇨

제를 실지 림상에 도입할 데 대하여 덱키 그

라스 대용품으로서의 셀로판지 리용에 대하여

동상에 대하여 등이 게재되었다 선진 의학

소개 란에는 복강내 장기의 급성 외과적 질환

을 치료함에 있어서 농촌 펠셀의 역할 유행

성 일본 뇌염의 한방 치료에 대하여 등이 실

렸으며 기술 강좌 에는 주요한 급성 전염병

의 현대적 진단법(1) 경험교환 란에는 방

문간호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중환자들

의 욕창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경험 농업

협동조합내 위생방역망 조직 사업에서 얻은 경

험 황해북도 중앙 병원 일꾼들의 봉사성은

이렇게 제고되었다 등이 실렸다 그 외 질의

문답 과 국내외 의학 단신 등이 실렸다

복간 1호를 내고 편집부는 독자들로부터 많

은 의견과 요구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편집

부는 대중위생계몽사업에 더욱 관심을 돌리

는 동시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등보건

일군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역시 중

요하다 고 평가하며 잡지 발행 부수를 증가

하여 더 많은 보건일군들의 손에까지 들어가

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하였다 15) 편집부는 지금까지 치료

의학에 대한 투고가 많았고 예방의학적 방향

이라든지 한방 의학의 우수한 전통 등에 대한

내용 의료과정에서의 모범적 투쟁 모습 앞

으로 시정하여야 할 부정적 현상에 대한 비판

적 투고가 적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

민보건 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광범한 독자들

의 기탄없는 비판과 방조적 조언을 활발히 보

낼 것을 희망한다 고 하였다 16) 곧 이어 자강

도 위생방역소의 한 독자로부터 온 편지가 실

렸는데 1954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의학전문

잡지인 조선의학 이 있는 데다 1957년 인민

보건 이 다시 복간되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역

할 분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학

술 연구적인 문제를 게재하는 조선의학 과

좀 더 광범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인민보

건 을 따로 설정하고 후자의 내용을 평이하

게 하여 대다수 중등보건일군들의 의학상식을

높여주도록 꾸며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17) 또한

인민보건을 대중이 쉽고도 친근하게 다다가도

록 문예란을 강화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매월마다 빠짐없이 12개 호의 잡지를 출간

한 편집부는 1958년 1년간의 편집에 대해 비판

적 반성을 한다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민보건 이 실제적 현실적인 보건의료 문

제를 해결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보건

위생사업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편집방향은 모든 분야에서 독자들의 생동한

사상성 조직적 실천면이라든가 기술 실무적

문제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기에 노력하는 동

시에 광범한 독자대중에게 보다 지면을 제공

하려고 한다 18) 편집자는 지방 독자들이 투고

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론설

적이고 이론화하는 것도 좋으나 실제 생동한

15) 편집부 편집부로부터 인민보건 2(1957 2):2 76 77
16) 편집부 편집부로부터 인민보건 2(1957 2):2 77

17) 우덕환 독자들로부터 인민보건 2(1957 2):2 77
18) 편집부 1957년도 인민보건 편집을 총화하고 인민보건 1(1958 1): 2

－ 173－



醫史學 제11권 제2호(통권 제21호) 2002년 12월

모습들이 감명적일 수 있다 며 지방 통신망을

구축하여 지방 일군들의 훌륭하고 경험적인

투쟁 업적을 실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지방보

건기관들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과 창의

고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절약경험 우수한

경험을 지상을 통해 널리 보편화할 뿐 아니라

치료상의 오류 처방전의 오류 등 시정해야 될

문제들도 투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57년도 총 12권에 실린 인민보건 의 내

용을 총괄해서 검토해 보면 홍명희 부수상 리

병남 보건상 등의 보고 및 축사 가 6편이 실

렸으며 론설 로서 우리나라 위생방역 사업

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제 한의학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

명 40주년에 대하여 등 총 37편이 실렸다

리론과 실제 란에는 한의학에 대한 서의가

본 관점 리뇨제로서의 나리꽃 뿌리 느삼

뿌리의 살균력에 대하여 등 한방 또는 민간

요법에 관한 글 6편을 포함하여 물리치료에

서 얻은 협심증 치료의 경험 페니실린 부작

용 (반응 약물병)에 대하여 등 총 35편의 글

이 실렸다 경험교환 은 그야말로 보건의료

와 관련된 각종 경험에 관한 투고를 실은 것인

데 중환자들의 욕창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경험 부터 디스토마증을 퇴치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간이 진료소 사

업 경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

험이 44편 실리었다 기술강좌 에서는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에 관한 진단 및 치료

(1) 홍역의 합병증과 치료 등 주로 소련학

자들이나 평양시 림상병원의 내과의사 또는

함경북도 중앙병원 의사 등 큰 병원의 의사들

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한 논문이 총 18

편 실렸다

선진의학 소개 란은 전쟁 이전과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즉 소련학자의 복강내 장기의

급성 외과적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농촌 펠

셀의 역할 및 중국학자의 유행성 일본 뇌염

의 한방 치료에 대하여 등 총 4편이 실려 한

국전쟁 이전에는 선진의학 이 곧 소련의학

을 의미했는데 복간호부터는 중국의학 의

경험이 특히 한방의학과 관련하여 선진의학

의 범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

들에서 라는 란에 총 2편의 글이 실렸고 찬

양과 비판 란에는 김책 제철소 보건소 치료

예방 사업은 혁신이 요구된다 평양시내 일

부 치료 예방 기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품

낭비의 이모저모 등의 비교적 구체적 개선사

항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 11개 실렸다 소식

란에는 국내외 학회 소식과 단기강습 소식 및

전국 결핵 치료 예방 사업 경험 교환회 전

국 디스토마 예방 및 치료 일군 경험 교환회

의약품 및 의료 기구 애로 절약을 위한 평양

시 보건 일군 궐기 대회 진행 제3차 전국 육

아원 일군 경험 교환회 등의 경험교환회에 관

한 소식들과 아세아의 여러 국가에서 유행성

감모 계속 만연 남조선 보건 상태 등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소식이 77편 실리

었다 1957년 12권의 인민보건에 실린 글의 총

수는 234편이었다

5 보건의료에서 문화혁명의 시작: 1958

년 인민보건

북한의 보건의료사는 1958년에 개업의의 개

조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어 개인영업을 하

고 있던 구강의사들과 동의사들을 교양하여

국가기관에 인입 됨으로써 북한에는 선진적

인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수립되었다 고 평가

하고 있다 19)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수립된

1958년에 북한 보건의료의 또 하나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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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이 시작되었다 1958년 5월 4일 당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보건위생사

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일 데 대하여 를 다

음과 같이 발표한 것이었다 보건위생사업은

사회주의혁명의 한 부분인 문화혁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는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쓰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렸으며 따라서 보건위생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차게 벌일 수 있

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 사회주의혁

명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즉 혁명과업 하나인

문화혁명으로서 보건위생사업을 전군중적운동

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부문에서의 지각변동과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었다

먼저 대중위생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1958

년 59년 2년 사이 80여종의 1 100여만부의 각

종 위생선전물이 출판 보급되었고 1958년에

한해 동안에 18만 8천명의 위생열성일꾼이 양

성되었다 디스토마박멸투쟁 및 모자보건

향상사업 대규모 현대제약공업 등의 사업 등

이 진행되었다 사상적으로 개조된 다수의 인

민을 기반으로 문화혁명을 진행시킴에 있어

다음 단계로 제기된 것이 보건일꾼들의 사상

개조문제 였다 즉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서

고 인민보건사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보

건일꾼들 속에 남아있는 부르조아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는

것이었다 21) 1957년에는 당면한 보건의료의 실

질적인 과제와 문제 해결 및 개선에 초점을 맞

춘 글들이 주를 이룬 반면 1958년에 간행된

인민보건은 사상투쟁을 포함한 문화혁명의 시

작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58년도 총 12권에 실린 인민보건 의 내

용 중 구하지 못한 자료인 3월호 및 8월호에

대해서는 12월호 마지막에 실려 있는 인민보

건의 총 내용 을 참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았다 사설 란에는 리병남 보건상의 인

민 보건 사업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배려

와 최창석 보건부상의 치료 예방 사업에서 보

수주의와 소극성을 없애자 등 14편의 글이 실

려있고 중요보고 란에는 의학과학 연구원

개원식에서 한 홍명희부수상의 축하연설 을

포함하여 3개의 주요인사의 글이 실려있다

론설 는 총 33개의 글이 실렸는데 홍학근 연

구원 원장의 의학 과학 연구원의 창설과 의학

과학자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 등 의학과학연

구권 창설과 관련한 글과 당중앙위원회 집중

지도 정신을 받들고 의학대학 교육 사업을 개

선 강화하자 의학전문 학교들의 졸업 전 생

산 실습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에서 보건 간부 양성 사업의 발전 등 제목을

보면 의학교육에 관한 글들로 보이는 논지들

이 실려있다

리론과 실제 란에는 펠라그라 환자에 대

한 통계적 고찰 학령 아동들의 구강 질환에

대한 통계적 고찰 등 관찰에 근거한 논문과

류행성 감모 치료에 대한 몇가지 한약 처방의

응용 디프테리야 항독소 혈청 료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등 치료법에 관한 논문 폐쇄

식 아동 기관들에 있어서의 사상균성 피부 질

19)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29
20) 김일성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31에서 재인용

2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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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대책의 기본 원칙과

방법 디스토마 예방을 위한 투쟁 등 예방에

관한 논문들이 총 55편이 실렸다 경험교관

란에는 리론과 실제 보다는 개별적 경험보고

에 의한 글들이 총 60편 실렸다 교환되는 경

험의 종류는 다양하여서 4월 청소 미화 월간

과 상반년간 위생 개조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담당 구역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말라리아 침구 료법에 대하여 뿐 아니라 파

손된 주사기 재생 경험 도 실렸다

기술강좌 란에는 평양의학대학의 전시은의

장티푸스의 역학과 림상에 대하여 가 2회

빠블로프의 중추신경계통 생리학 이 3회 실

렸으며 보건성 중앙법의감정원 원장 박동설

및 법의 감정부장 김해철의 시체의 법의학적

감정 방법 및 기본 원칙에 대하여 가 각 2회

실리는 등 소련 및 북한 의학 전문가들의 강좌

가 21편 실리었다 1957년에 선진의학소개

로 되어있던 것이 1958년에는 쏘베트 의학의

성과 란을 따로 두어 8편의 소련의학의 내용

또는 발전전망 등을 실었고 루마니아 불가리

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구권과 중국의 의

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의 성과 란

에 묶어서 8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여기서도

의학교육 문제가 다루어져 중국의 의학교육

및 과학 연구 사업 월남에서의 고등의학교

육 등의 글이 게재되었다

1957년의 비판 기사 란에는 보건의료사업

에서 개선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

었으나 비판 기사 란에 실린 10편의 기사는

대부분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

어서 소극성을 퇴치하자 등 보건의료일군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촉구하는 글이었다 눈에

띄는 제목으로는 8월호 인민보건사 기자가 쓴

보건일군 대렬내에 기여 들어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감행한 반 혁명 분자들 적발 처단 이

있었는데 8월호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반 인민적 범죄행

위 였으며 어떻게 처단 했는지는 알 수 없

었다 소식 란에 실린 63편의 국제 국내 남

조선의 각종 보건의료 관련 소식 중 의학교육

관련 소식이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었다 전년

도에 소식 에 같이 넣었던 것을 분류하여 지

방단신 란에 12편의 지방소식을 현지보도

란에 7편의 글을 기사 란에 원쑤 미제의

도발적 책동을 분쇄하자 악마의 소굴로 전

범된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인간 백정들에

게 저주를 철천지 원쑤 미국 양키들을 단죄

한다 등의 선전적인 기사들을 23편 실었다

흥미로운 점은 12월호 총 목차에 두 편의 글의

제목 저자 등의 정보가 검은 잉크로 안보이게

지워져서 배포되었다는 점이다 22) 어느 단계에

서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워진 내용

의 본문을 확인해본 결과 둘 다 평양의과대학

피부성병학 강좌교원인 김희정의 글로서 7월

호 기술강좌 와 10월호의 리론과 실제 에

실린 소아의 피부병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23)

1958년 12권의 인민보건에 실린 글의 총수는

317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다

의학부문에서 부르조아사상잔재를 청산하

기 위한 투쟁에 대해 인민보건 1958년 호에

서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는 글은 5월호 보건성

22) 편집부 1958년도 인민보건 총 내용 인민보건 12(1958 12): 85 92
23) 김희정 미크르스포리아 백선 및 황선에 대한 치료의 기본원칙과 방법 인민보건 7(1958 7): 61 66; 김희
정 폐쇄식 아동 기관들에 있어서의 사상균성 피부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대책의 기본 원칙 인민보

건 10(1958 10): 31 3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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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부국장 리명구가 쓴 논설 당중앙위

원회 집중지도정신을 받들고 의학대학교육 사

업을 개선 강화하자 이었다 24) 리명구는 북한

의 의사 약제사들이 해방 후 당의 영도 하에

진행된 혁명운동 과정에서 새형의 인테리 로

서 인민에게 복무하는 의사 약제사로 개조되

어왔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

은 인민 보건의 사회주의적 과업에 비하여 현

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이 복잡하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당에 의해 창립된 각 의학 대

학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청년 학생들의 교육

교양을 담당하여 새형의 의사 약제사 들을

성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

한 배경 하에 최근에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직

접 지도 방조에 의하여 진행된 평양 및 함흥의

대와 그 림상기관인 대학병원들에 대한 지도

총화 결과는 일부 교원 학자 및 학생 집단

에서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인 자유주의 가족

주의 및 기술 지상주의 등이 남아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몇몇 반당 종파 분자 및 반혁명

분자들의 음흉하고도 교묘한 책동이 숨어있었

다 25) 당시 북한 최고 수준의 두 의과대학인

평양의대와 함흥의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이전 시기에는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

던 사상개조가 덜된 의학자 또는 과학자들에

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으나 이제는 반

당 종파 분자 및 반혁명 분자들과 연관된 불순

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가증스러운 기도 로

부각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반혁명분자들의 죄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당 정책에 대한 무관심 또는

냉대 과학지상주의 또는 기술지상주의

과학연구계획을 당 정책이 아닌 자신의 취미

와 재간에 따라 세우는 것 소부르조아 잔재

사상인 영웅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 동창

회나 동향회 등의 불건전한 그루빠적 경향

의학 대학내의 학자들 교원 의사들은 정

치적으로 무맥한 사람 이라고 중상 모독하면

서 어느 때나 쉽사리 자기 영향 하에 넘어 올

수 있은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주의 건설자

들로서의 의사 약제사 양성에 커다란 저해

를 주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심오한 사상 투

쟁과 군중들의 창발성이 결합 되어 해결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1958년 7월호는 실천적 차원에서 보건일군

들이 광범위하게 인민들 속으로 조직 침투해

나갈 방침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글이 집중

적으로 게재되었다 위생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한 내각결정 실천

을 위한 보건 일군들의 임무 위생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한 내각결

정 채택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는 새로운 생

활양식의 창조를 요구한다 내각 결정 52호

와 관련한 리병남 보건상의 담화 가 처음에 실

렸다 이어 론설 에서 실린 제1차 5개년 계

획의 전망과 보건 부문 앞에 제기되는 과업

위생 검열 사업에 참가하는 보건 일군들의 역

할 대중의 위생 선전 교양자로서의 보건 일

군 그리고 리론과 실제 란에 실린 병원에

서의 위생 선전 사업의 조직과 방법 등의 글

들은 한결같이 보건일군들의 투철한 사상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결정은 보건일군

24) 리명구 당중앙위원회 집중 지도 정신을 받들고 의학대학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인민보건 5(1958

5): 4 7

25) 위의 글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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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두 인민들 사이에 침투해서 일하는 것

을 강조하여 의과대학의 교원 및 학생들도 일

년에 30일은 직접 디스토마 박멸 사업 등 직접

지역에서 하는 위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

무화하였다

1958년부터 인민보건 에 신설된 소비에트

의학의 성과 란과 별도로 기술 강좌 에 이

뻬 빠블로브의 유산을 연구하자 는 큰 제목

밑에 러시아 생리학자 파블로프(I P Pavlov

1849 1936)의 1933 34년 논문 중추신경 계통

생리학 이 9 10 11호에 계속 연재되었다 편

집부는 9월호에서 앞으로 파블로프의 논문을

계속 게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번역된 파블

로프의 논문은 인민보건 의 다른 글들과 비

교하면 대다수의 독자들인 중등보건일군들이

읽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지루한 생리학 논문

인데 이를 게재하는 것은 생리학 지식의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보건의료분야의

사상투쟁 및 사상개조사업에서 핵심적 내용이

파블로프의 생리학인 것이었다 10월호 보건

부상 최창석은 인민들에 대한 … 봉사성을 제

고한다는 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

로인민들에 대한 충실성 … 이 뻬 빠블로프

의 생리학을 림상 의학에 도입한 보호치료제

도의 실시 … 보건일군들의 혁명적 관점을 수

립하는 데 있다 고 언급하였다 26) 파블로프의

논문은 1958년에 3회 소개되었는데 이와 관

련된 논쟁은 1959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

195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에

서 온 보건일군 570명과 홍명희 부수상 조선

노동당 부원원장 등 주요 인물들이 다수 참가

한 가운데 보건일군열성자회의 가 평양에서

열렸다 27) 이 대회에서는 보건 일군 열성자

회의 결의문 이 채택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을 1년 반 이상 단축하기

로 결의하고 계속하여 반혁명분자들을 적발

폭로 분쇄할 것 을 결의하였다 28) 이 회의는

보건사업에서 일대 혁명적 고조를 일으키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

었다 이는 1959년도부터 더욱 가속화되는 ‘보

건의료분야의 사상투쟁 이 전격적으로 진행되

는 시발점이었다

6 보건의료의 사상투쟁: 1959년 인민

보건

1958년 11월 초의 보건일군열성자회의 이

후 보건의약품 생산량이 급증했으며 1959년에

는 1958년 상반기에 비해 일시적 노동능력상

실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29) 1959년도 인민

보건 은 한편으로 각 부문의 보건일군들의 열

성과 헌신성을 촉구하는 한편 비협조적이거

나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처

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월의 제1호는 부

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보건 위생

사업에서 그의 질을 더욱 높이자 를 권두언으

로 논설 란에 보건 부문 제1차 5개년 계획

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한 보건 일군들의 과업

보건 일군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

26) 최창석 치료 예방 사업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없애자 인민보건 10(1958 10): 4
27) 소식 보건 일군 열성자 회의 진행 인민보건 12(1958 12): 82
28) 보건 일군 열성자 회의 결의문 인민보건 12(1958 12): 2 4 보건상 리병남 보건 위생 사업을 혁신할 데

대하여: 보건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한 보고 인민보건 12(1958 12): 5 14

29)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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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생문화 사업의 더욱 높은 발전을 위하

여 의학 과학 연구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

자 등을 게재하였다 경험교환 란에서 중

국 전국 의약 기술 혁명 전람회에 전시된 소아

과 한방 치료 경험의 일부 와 기술 강좌 란

의 침구술에 대한 일반적 지식 새해 결의

란에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

쓰겠다 등을 실어 한의학에 대한 소개와 강조

가 두드러진다 2월호의 론설 란에는 당보

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정권

하에서 날로 발전하는 인민 보건 사업 치료

예방 사업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치료 예방 기

관 일군들 앞에 제기된 오늘의 주되는 과업이

다 등이 실렸다

이 이외에 필자가 밝혀지지 않는 글로서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

라는 전투적인 글이 실렸다 이 글에 의하면

지난 기간 동안 밝혀진 바 반혁명 분자들은

업무를 태만히 했으며 치료를 지연시키고 치

료사업을 예방사업보다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는 등 악랄한 수단과 교묘한 방법으로

당의 인민보건정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전 인민적 운동 으

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중들을 이 사업에

인입시켜 전 군중적 투쟁으로 전개하여 놈들

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혁명분

자와의 투쟁은 일시적인 깜빠니야적으로가 아

니라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간주하고 일상

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0) 2월호는

5개년 계획을 금년내로 초과 완수하기 위하

여 라는 특별란을 신설하고 지도를 하부에

접근하고 있다 생약을 다량 제제 폴리비

닐 알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에 성공 등을

실었다 비판 란에는 전국 보건 일군 열성

자 회의 결의 실천에서 완만성을 퇴치하자 는

글을 실어 보건 일군들의 헌신성을 누차 강조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보수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일군 이 중앙당

이 만족할 만큼 단시일 내에 철저하게 개조되

지는 않았다 특히 지식이나 기술이 우월한 의

사들 내부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다수 보건

일꾼들이 정치사상의식 높아짐에 따라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되었다 인민보건 4월호는

권두언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더욱 높이

기 위하여 에서 그 동안 인민보건사업의 질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는 보건성을 비롯한 각급

보건행정기관이 보건일군들의 기술 실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고 사상의 문제를 등한

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상투

쟁을 기피하며 호상 융화 묵과하려는 경향이

일부 보건일군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 에 보건

기관 내에 혁명적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못

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31)

이어 보건상 리병남의 론설 보건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는 아직도

우리 보건 일군들은 문화 혁명의 중요 부문의

하나인 위생 사업을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높

은 수준에서 조직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며 더

욱 엄중하게 경고했다 리병남의 글은 실제로

적지 않는 보건일군들이 적극적으로 당의 방

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30)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 인민보건 2(1959 2): 17

31)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민보건 4(1959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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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생 방역 사업은 위신이 없어서 못하겠

다 며 동원되지 않는 보건일군들을 부르죠아

사상의 여독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보건일군들 사이에서 예방은 시기

상조 라든지 자재 없이 위생 개조 사업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이 오가는 것을 당의 의도

에 대하여 범죄적 발언 이라고 규탄하였다 32)

또한 리병남은 당적 사상체계와 인민보건

정책 관철이 충실하지 못한 틈을 타 적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이 잠입하여 당의 인민보건

정책을 저해하려고 일련의 악랄한 책동을 감

행하고 있었다 고 한다 리병남은 파블로프의

생리이론과 이에 기초한 소련의학기술이 이미

질병 예방 치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술이 우수 하다는 일부 의사

들이 유전 등의 부르죠아 반동 의학설을 찬양

하며 소련의 선진의학을 비방하려고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방 의학과 교류가 단절된 채

화석화되어 발전된 파블로프의 생리학설은 파

블로프 사후 1950년 소련에서 선진적인 사회

주의의학으로 신격화되고 도그마가 되었는데

1958년에 북한에도 선진 사회주의 의학의 도

그마로서 도입되었다 33) 리병남의 글은 당시

북한의 우수한 의학자들이 소련에서와 마찬가

지로 파블로프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리병남에 의하면

그들은 당이 빠블로브 학설을 도입하라는 것

은 개인을 숭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

면서 부르죠아 의학을 극구 찬미하면서 낡은

학설과 치료법을 고수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는 것이다 34) 그는 이렇게 소련선진의학을 거

부하는 것은 반동적인 것이며 의학발전을 의

식적으로 저해하는 반당적 행동 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리병남은 결론에서 반당 반혁명

분자들은 교묘하게 잠입하기 때문에 모든 보

건일군들은 비당적 현상과 추호도 융화 타

협함이 없는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계속 완강

히 전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곧 이어 1959년 4월 24일 김일성은 전국 보

건일군회의 를 소집하였다 이러한 보건일꾼

들 속에서 낡은 부르조아사상 잔재 는 전진운

동을 가로막아 나서고 나아가서는 당정책집행

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러 이와의 투쟁을 더

는 미룰 수 없는 가정 절실한 과업이라고 판단

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일성은

보건일꾼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 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현재 직면한 가

장 중요한 과업은 부르조아사상 잔재를 없애

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였

다 35) 즉 사회주의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

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

할 것을 요구하며 물질적 요새와 함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보건 5월호는 4월 21일부터 3일간 평양

에서 전국 보건일군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

행된 전국 보건일군회의 에서 발표된 내용으

로 채워졌다 보건일군들이 현 시기 문화 혁명

수행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32) 리병남 보건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인

민보건 4(1959 4): 6 11
33) 파블로프 이론이 소련 의학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옥주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 파블로

프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2000): 238 261을 볼 것

34) 리병남 위의 글 9쪽

35)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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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키고 사상투쟁을 강조한 공화국의 전

체 보건 일군들과 전국 보건 일군 회의 참가자

동지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보낸

편지 로 시작되어 전국 보건일군회의 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 회의

에서 보고한 리주연 부수상의 인민 보건 사업

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등이 실렸다

또한 권두언 으로 4월 26일 로동신문 사설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군들

속에서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를 실었다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라는 제

하의 특집에서 3일간 30여명의 각 지역 각급

보건일군들의 토론 요지 일부를 20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소식 에 의하면 이들 토론자들

은 한결같이 인민보건사업이 당과 혁명의 기

대에서 아직 거리가 먼 이유는 일군들의 사상

문제에 달려있다고 토론했다는 것이다 그리

고 토론들은 날카로운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

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36) 또한 소식

지는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

태인 [천리마 과]운동 전개 가 조선 적십자병

원 산부인과에서 제기되고 결의되었다는 소식

을 전했다 37)

6월 호의 내용은 경험교환 의 폐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12지장충 구제 경험 등 몇몇

기술적인 글 이외에 대부분의 글이 위생 문화

운동 및 사상 투쟁과 관련된 글들로 채워져 있

다 권두언의 보건 행정지도 사업을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따라 앞세우자 예방을 치료

에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

이다 리론과 실제 란의 로동자 지구에서

의 위생 방역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우리는 담당 구역 사업을 이렇게 조직

하고 있다 전체 보건 일군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을 받들고 사상 사업

을 강화하고 있는 박천군 내 보건 일군들 육

친의 정으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약초

재배에 열성을 발휘하는 보건 일군들 일군

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 당 앞

에 다진 자기들의 결의를 성과적으로 실천

위생 계몽 교양 사업을 보다 실속 있게 보장

하기 위하여 문화 위생적인 모범 도시로 만

들기 위하여 비판: 전체 보건 일군들에게 보

낸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이 왜 사업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가? 비판: 무책임한 일

군들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이 위생문

화혁명과 관련되어 있었다

1959년도에는 당의 지도와 사상투쟁이 유달

리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전해보다도 의학 또

는 보건의료의 내용과 관련된 글이 상대적으

로 줄어들었다 사설 및 권두언 이 총 10편

주요보고 및 결정 이 6편 론설 이 35편인

데 반해 순수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리론과

실제 는 일년간 총 14편에 지나지 않았다 경

험교환 은 38편이었으나 내용 중에 우리과

사업의 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 이라

든지 우리는 봉사성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

다 등의 글이 포함되어있다 30편의 기술강

좌 가 실렸으며 이 중 7편은 침구술 경락 경

혈 한방 치료 등 한방의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빠블로브 학설을 연구하자 란이 신설되어 8

개의 강좌가 게재되었고 형제국가들에서 란

에 소련 동독 중국 불가리아 등 사회주의권

의 소식이 15편 게재되었다 사회주의 시대

의 보건 일군의 영예를 지니고 현지 보도 및

36) 전국보건일군 회의 진행 인민보건 5(1959 5): 63
37) 소식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운동 전개 인민보건 5(1959 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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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39편의 글이 실렸고 비판 독자연단

등에 청산하라 퇴치하라 근절하라 등의

구호로 끝나는 비판적인 글들이 17편 실렸다

82편의 소식 은 모두 인민보건사의 본사기

자 에 의한 글이었다 학회 소식이 줄어든 반

면 교양사업 사상 사업 위생선전사업 결

의에 관한 소식 등이 증가하였다

1959년 11월 22 23일 평양에서는 4월의 전

국 보건 일군 회의 결의 실천정형을 총화하는

보건일군 회의 가 열렸다 리주연 부수상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참가하고 각급 보건일

군 1200이 모인 가운데 최창석 부상이 보고했

는데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

으나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

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38) 리주연 부수상은

보건일군 대열이 정치사상적으로 현저히 강화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서 인

민보건사업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7 보건의료의 천리마운동: 1960년 인

민보건

문화혁명이 주를 이루던 1958 59년도에는

인민보건 분야의 과제 달성과 보건일군 내부

의 사상교양을 위해 대부분 글의 논조가 비판

과 투쟁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1960년도

인민보건 의 특징은 그간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치하와 기술혁명을 위한 천리마 운동

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60년 2월 25일부터 27

일까지 3일간에 걸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

차 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 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39) 리주연 부수상이 인민보건사업

을 강화할 데 데하여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

였는데 그 동안 보건사업에서 이루었던 성과

를 보고하고 한의학 발전 과제 현대 의과학

발전 과제 붉은 의료 기술자 양성의 문제 등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40) 이어서 보건부

상 최창석을 포함한 여러 대의원들이 나와 토

론한 내용은 대략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

다 그간 당의 인민보건 방침이 옳았고 성공적

이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과 남조선의 처참

한 보건상황을 비교하며 하루 빨리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41)

토론이 끝난 후 전체 최고회의에서 인민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두 가지 결정이 채택되

었다 42) 첫째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

를 공화국 북반부 전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것

과 둘째 문화혁명의 한 구성 부문으로서 위생

문화 사업을 계속 강화하며 이것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천리마 운동은 조선 적십

자병원 산부인과에서 천리마 운동이 제기되고

결의되었다는 인민보건 1959년 5월호에서

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43) 1959년 10월호는 9월

38) 보건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자 전국 보건 일군 회의 결의 실천정형을 총화

하는 보건일군 회의 진행 인민보건 12(1959 12): 38 39
39) 국내 보건 소식 최고 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 채택 인민
보건 (1960 3): 47

40) 리주연 부수상의 보고 인민보건 부록 (1960 3): 2 13
41) 토론 요지 인민보건 부록 (1960 3): 13 32
4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결정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1960년 2월 27일 인

민보건 부록(1960 3):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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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 위동초 천리마

산부인과 칭호가 수여되었다고 발표했다 44) 산

부인과 과장인 위동초의 이름과 천리마의 칭

호가 같이 붙여 수여되는 영예와 리병남 보건

상이 천리마 기빨과 빠찌 그리고 상품을 수

여했으며 각 기관들에서 축하의 선물을 전달

하였다 천리마과 칭호를 수여받은 데에는 4

월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이래 대중

적 영웅주의와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발휘하면서 당의 보건 정책을 철두철미 관철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1960년 5월호는 론설 에서 천리마 운동을

확대발전 시키자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45) 당시

까지 위동초 천리마 산부인과를 필두로 5개의

선진적인 과 또는 진료소들이 천리마 작업

반 의 칭호를 수여받았었다 또한 많은 병원

이 천리마 병원 쟁취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하며 천리마 운동이란 무엇인지 그 목

적과 의의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천리마 칭호

를 받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천리

마 운동은 사상무장 기술 기능 수준 강화 봉

사의 질 강화 자기 비판 강화 등이 주요 요소

이며 사회주의 경쟁의 새롭고 높은 형태 이

다 따라서 개인별 과별 병동간의 경쟁을 강

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집단적 운동이므로 한

개인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협동을 해

야 한다 6월호부터는 천리마 칭호를 받은 집

단 또는 개인들의 수기 체험담 선전 등이

다량 실리게 된다 천리마 작업반 의 칭호

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 보건 부문

에서 천리마 운동의 선봉에 서겠다 등의 글

들이 6월호에서 12월호에 이르기까지 실리게

되었다 권두에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

자 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을 실은46) 9월호

는 곧 이어 보건상 최창석의 론설 보건 부

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

하여 를 게재하였다 47)

최창석에 따르면 그때까지 30여개의 천리

마 작업반과 700여명의 일군들이 배출되었으

며 그들은 당의 붉은 전사들로서 사상성 당

성 집체성 기술수준 봉사성 등이 모두 뛰어

난 사람들로서 천리마 운동이 보건의료 부문

에서 실제로 달성한 업적이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전까지 보건 부문에서 오랫

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봉사성 문제도 바로 천

리마 운동으로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을 뿐 아

니라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고 내성있

게 교양하는 단합된 힘으로 새 세대 새로운 인

간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현

장에서 사상성이 투철하지 못한 행위를 보면

즉각 비판하고 투쟁하라는 1959년 인민보건

의 논조와 비교하면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고 내성있게 교양하라 는 주문은 그 동안

숙청과정을 통해 내부의 적이 정리된 안정된

모습을 반영한다

1960년도의 인민보건 은 권두언 및 논설

에 총 33편이 실렸다 비판적 투쟁적 내용은

거의 없고 달성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

감이 들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 치료예방 사

43) 소식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운동 전개 인민보건 5(1959 5): 64
44) 소식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 천리마과 칭호를 부여 인민보건 10(1959 10): 26
45) 한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보건 5(1960 5): 10 12
46) 김일성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인민보건 9(1960 9): 3 8

47)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보건 9(1960 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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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달성한 성과 우리나라 인민 보건 건

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 완전하고 전반

적인 무상 치료제의 실시를 위하여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의 참담한 보건 상태를 구원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

다 등이다 1959년처럼 빠블로브 학설을 연

구하자 란이 따로 있지 않지만 총 58개가 실

린 리론과 실제 란에서 파블로프의 생리학

강의가 8개를 차지하고 있다 경험 교환 에

는 급성 충수염의 침구 료법 한약 관중탕

으로 일거에 12지장충을 완치한 경험 등의 한

방 요법 경험을 포함하여 52개의 글이 실리었

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란에는 한의학은

위대한 보물고이다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한약재 생산 및 그의 연구사업에서 달성한 성

과 등 중국에 관련된 것 소련 루마니아 불

가리아 등의 보건의료소식 등 18편이 게재되

었다 천리마와 관련된 기사가 론설 을 제외

하고 따로 만들어져 24편의 글이 실리었다 기

타 서평 및 서적 해제 위대한 전변의 15년

등에 10여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8 맺는 말

북한의 보건의료종합잡지인 인민보건 은

보건성 기관잡지로서 당의 정책을 인쇄 매체

를 통해 관철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기마

다 보건의료 부문에 제기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포함하여 부수상 보건상

등 정부 관련부처의 고위 인사들이 직접 연설

하거나 보고한 글을 싣기도 하고 지방 보건의

료일군의 경험 및 주장을 싣기도 했다 필진들

은 고정되어 있는 기자 이외에도 외국 학자

북한 의과대학 교수 각급 보건일군 환자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보건

의료를 통해 당시의 문화 사회적 측면도 함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일군 들의 경험교

환 수필 시 콩트 소식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어 당시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중앙 정부에서 모든 내

용이 통제가 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

민보건 은 1957 1960년까지 한달에 한번씩 정

기적으로 나왔으므로 연감 등의 공식 자료에

서 사상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준

다는 점에서 북한의사학 관련 자료가 희소한

현재로서는 중요한 역사자료가 될 것이다

색인어∶북한, 의학잡지, 인민보건 , 보건의료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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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n A naly s is of a N orth K ore an Medic al Journal: In M in B o G un

( Pe op le s He alt h ) in 19 5 0s

Kim Ock Joo*

Studies on medicine in North Korea have suffered from the lack of material and from the lack of

reliability of information So far studies on North Korean medicine have centered on the health care

system and medical education system based upon the official data and interviews on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author had a travel grant for archive research to National Archive Center II and

Library of Congress from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in U S A and photocopied volumes of a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called In Min Bo Gun(People s Health) published in 1949 1950 and

1957 1960 Captured by the U 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declassified in 1977 the

journal volumes are rare and valuable resources for historical stud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available volumes of the journal As an

official journal of the Ministry of Health North Korea the primary purpose of the journal was to

mobilize all the people who worked in medicine and public health and to make them implement the

public health policie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ccordingly various categories of people wrote

and read the journal from high officials to local public health workers The genre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was also various including papers declarations speeches reports scientific

papers case reports news criticism conte poem essays and many more This study showed that

In Min Bo Gun(People s Health) was at the center of the Hygiene Reform Movem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from 1958 1959 as an important media that connected health worker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

Key Words∶North Korea Medical Journal In Min Bo Gun(People s Health) History of Medicine

*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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